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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용
	제5회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자료제공
	KLPGA 전략마케팅팀 홍보파트

	자료작성
	장정원 사원 

	자료문의
	  010-4879-0443




◈ 대회개요

	1
	대 회 명
	 제5회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2
	기    간
	 2010년 4월 7일(수) ~ 4월 9일(금)

	3
	장    소
	 레이크힐스 제주 컨트리클럽 (아쿠아마린,토파즈 코스)

	4
	주    최
	 KNC FG

	5
	주    관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
	총 상 금
	 2억원 (우승상금 4천만원)

	7
	코스길이
	 파72 / 6,312야드

	8
	참가인원
	 108명 (프로 105명 / 아마추어 3명)

	9
	출전선수
	 유소연, 이정은5, 이보미, 최혜용, 김하늘, 홍진주

	10
	중계방송
	 J골프 / MBC ESPN / IPSN / 네이버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1라운드]
[bookmark: OLE_LINK1][bookmark: OLE_LINK2]J골프 12:00~15:00(Live) / MBC ESPN 12:00~15:00(Live)
IPSN 12:00~15:00(Live) / 네이버 12:00~15:00(Live)

[2라운드]
J골프 12:00~15:00(Live) / MBC ESPN 12:00~15:00(Live)
IPSN 12:00~15:00(Live) / 네이버 12:00~15:00(Live)

[3라운드]
J골프 12:00~15:00(Live) / MBC ESPN 12:00~15:00(Live)
IPSN 12:00~15:00(Live) / 네이버 12:00~15:00(Live)


	12
	연 락 처
	코웰 커뮤니케이션 : 강신철 팀장 (010-2277-6133)
레이크힐스 C.C. : 강남규과장 (064-738-8858 내선번호 520)




◈ 대회프리뷰

2010시즌 국내 개막전 ‘제5회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유난히 길었던 겨울잠을 깨고 한국여자프로골프의 화려한 무대가 열린다. 오는 7일(수)부터 3일간 환상의 섬 제주도에 위치한 레이크힐스 제주 컨트리클럽(파72, 6312야드)에서 열리는 ‘제5회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총상금 2억 원, 우승상금 4천만 원)을 시작으로 2010 KLPGA투어는 8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변경된 그루브 규정, 누가 울고 웃나
이번 대회의 화두는 단연 그루브 규정 변경에 따른 선수들의 적응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로프트 25도 이상 모든클럽(드라이버와 퍼터는 제외)은 기존의 스퀘어타입 그루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수들도 동계 시즌부터 이미 대대적인 장비 교체에 들어가 적응하고 있다. 

올시즌을 앞두고 퍼터를 제외한 모든 클럽을 교체한 김하늘(22,비씨카드)은 “변경된 그루브 규정으로 아이언과 웨지를 바꿔야 해 시즌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몇 주 사용해보니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다.”며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대다수의 선수들이 변경된 그루브 규정에 따른 클럽 변경이 시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이 러프 등 페어웨이가 아닌 곳에 떨어졌을 때 그린을 향해 공략하는 것이 기존과 비교해 까다롭다는 평이다. 이번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 이정은5(22,호반건설)는 “클럽의 적응은 이미 마쳤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공이 러프에 있을 때 기존보다 공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거리 보다는 정확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며 경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레이크힐스 제주 컨트리클럽은 제주도에서도 높은 지대에 손꼽히는 해발 520 ~ 54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의 영향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기치 못한 바람으로 인해 티샷이나 세컨드 샷이 페어웨이가 아닌 러프지역에 빠졌을 때 변경된 클럽으로 핀을 공략하기는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 - 날씨, 코스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는 예상하기 힘든 날씨와 그린 착시현상 등 생각지 못한 변수로 인해 우승자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레이크힐스 제주 컨트리클럽은 해발 520 ~ 540미터 지점에 코스가 자리잡고 있어 바람이 심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아웃(아쿠아마린)과 인(토파즈)코스 중간에 오름이 자리잡고 있어 그린의 언듈레이션과 착시현상이 심해 선수들이 코스를 공략하는 데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LPGA 김광배 경기위원장은 “코스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린의 언듈레이션과 착시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핀위치, 그린 스피드 등도 이를 감안해 난이도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레이크힐스 제주 컨트리클럽 코스관리과 강남규 과장은 “3월 30일(화)부터 이틀에 걸쳐 24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린이 딱딱한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강과장은 까다로운 그린으로 인해 14번(파4, 380야드), 15번(파4, 317야드), 16번(파3, 149야드)홀을 요주의 홀로 꼽았고 1번(파4, 389야드), 17번(파4, 345야드)홀을 반드시 버디를 기록해야 하는 홀로 지목했다.  

국내 개막전 트로피의 향방은?
디펜딩 챔피언 이정은5는 프로데뷔 첫승을 올렸던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정은5는 “물론 이번 대회의 목표는 타이틀 방어다. 우승을 바라지 않는 선수가 없듯이 나 또한 우승을 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은5는 “코스 자체가 바람이 심하고 그린이 까다롭다. 핀위치에 따라 공략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면 3퍼트 이상 할 수도 있다. 아이언 샷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이번 대회의 전략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 또 다른 우승후보로 꼽히는 유소연(20,하이마트)은 미국에서 열린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마치고 6일 새벽에 귀국해 7일 경기에 임하는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소연은 시차적응과 컨디션 조절이 이번 대회의 성적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2라운드가 끝난 직후 전화 인터뷰에서 유소연은 “올시즌을 위해서 체력훈련을 어느 때보다 충실히 했기 때문에 체력은 문제없다. 다만 시차 등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성적도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플레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이보미(22,하이마트) 또한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ANZ 레이디스 마스터즈’에서 2위에 올랐던 기세를 몰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보미는 “작년에 결정적인 퍼트를 몇 차례 놓친 것이 너무 아쉬워 퍼트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다. 또한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져 비거리가 작년에 비해 5~10야드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미는 “호주에서 유명 선수들과 겨뤄 좋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자신감이 늘었다. 날씨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대대적인 스윙교정에 들어갔던 김하늘과 올 시즌부터 국내무대로 복귀한 홍진주(27,비씨카드), 제주도에서 줄곧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 최혜용(20,LIG) 등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이밖에 올시즌 KLPGA투어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조윤지(19,한솔), 이승현(19), 남지민(20), 허윤경(20, 이상 하이마트),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신인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NC FG가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KLPGA 주관방송사인 J골프와 MBC ESPN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 라운드 생중계하며 IPSN과 네이버에서도 동시 생중계한다. 


KLPGA
전략마케팅팀
장 정 원




















◈ 코스소개

	아웃코스
	인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89
	4
	10
	390
	4

	2
	547
	5
	11
	167
	3

	3
	169
	3
	12
	378
	4

	4
	374
	4
	13
	534
	5

	5
	327
	4
	14
	380
	4

	6
	539
	5
	15
	317
	4

	7
	159
	3
	16
	149
	3

	8
	320
	4
	17
	345
	4

	9
	360
	4
	18
	468
	5

	OUT
	3,184 
	36 
	IN
	3,128 
	36 

	TOTAL
	6,312
	72



◈ 잔디 구성
1. 티박스 : 캔터키블루 그라스
2. 그린 : 벤트 그라스
3. 페어워이 : 캔터키블루 그라스, 라이 그라스 혼종
4. 러프: 훼스큐 혼종

















◈ 2009 시즌 주요기록

▶상금랭킹◀
ADT캡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서희경 
	663,759,286
	18
	18

	2 
	유소연 
	597,856,500
	18
	18

	3 
	안선주 
	248,406,429
	15
	15

	4 
	이정은5 
	241,842,000
	14
	17

	5 
	이보미 
	215,038,797
	17
	18

	6 
	최혜용 
	169,618,340
	18
	18

	7 
	김하늘 
	167,965,380
	18
	18

	8 
	임지나 
	152,901,749
	16
	17

	9 
	김보경 
	141,513,880
	14
	17

	10 
	김현지 
	139,349,643
	16
	17





▶정규투어 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ADT캡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정규투어(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서희경 
	321
	1 
	안신애 
	797

	2 
	유소연 
	213
	2 
	양수진 
	678

	3 
	안선주 
	179
	3 
	심현화 
	587

	4 
	이정은5 
	117
	4 
	강다나 
	574

	5 
	이보미 
	116
	5 
	장수화 
	509

	6 
	김하늘 
	84
	6 
	이다솜 
	486

	7 
	최혜용 
	75
	7 
	이선화2 
	467

	8 
	김혜윤 
	62
	8 
	정혜원 
	377

	8 
	김보경 
	62
	9 
	김연송 
	225

	10 
	조윤희 
	59
	10 
	채하나 
	180








▶평균타수◀
ADT캡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총타수
	참가대회수

	1 
	서희경 
	70.51
	18
	1 

	2 
	안선주 
	70.61
	15
	2 

	3 
	유소연 
	71.02
	18
	3 

	4 
	이보미 
	71.90
	18
	4 

	5 
	김하늘 
	71.94
	18
	5 

	6 
	편애리 
	72.02
	18
	6 

	7 
	이정은5 
	72.13
	17
	7 

	8 
	김희정 
	72.34
	14
	8 

	9 
	문수영 
	72.48
	15
	9 

	10 
	홍란 
	72.57
	18
	10 



